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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진 □ 없음   ▣ 있음 참고자료  □ 없음  ▣ 있음 

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환경특별시 인천, 인천 앞바다 해양생태계 보전에 본격 돌입

-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실천계획 수립, 5대 추진전략·12개 과제 선정 -

- 자연해안선 복원, 해양보호구역 확대, 생태관광 활성화 등 추진 -

인천시가 자연해안선 복원, 해양보호구역 확대 등 인천 앞바다의 해

양생태계 보전과 체계적인 관리에 본격 돌입한다.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환경특별시 추진의 일환으로 인천 앞바다

의 해양생태계를 종합적·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‘제1차 해양생

태계 보전관리 실천계획(2021~2030)’을 수립했다고 밝혔다. 

이번 계획은 기후변화와 함께 매립, 항만,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해양

생물의 산란·서식지가 손상돼 해양생태계가 점차 악화되고, 유해물

질 유입으로 인한 바다오염으로 장차 인류의 건강과 안전까지 우려되

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마련하게 됐다.

인천시의 갯벌면적은 728.3㎢(전국 대비 29.3%)로 우리나라에서 전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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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도 다음으로 넓다. 특히, 인천은 저어새, 검은머리물떼새, 노랑부리

백로 등 멸종위기종인 바닷새, 백령도 점박이물범, 강화·옹진의 연안

갯벌에 서식하는 다양한 저서동물 등 타 시·도에 비해 해양생물자원

이 풍부한 지역적 강점을 지닌 해양생태도시라고 할 수 있다.

이번에 인천시가 수립한 ‘제1차 해양생태계 보전·관리 실천계획’

은 해양수산부의 해양생태계 분야 최상위 계획인 ‘해양생태계 보

전·관리 기본계획’을 바탕으로 인천시 고유의 특성을 살려 해양생

태계 보전관리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세부적인 실천과제를 마련하는 

계획이다.

실천계획은 해양생태계 서식지 보호, 해양생물 보호·복원, 해양생태

계 서비스 해택 증진, 해양생태계 보전·관리 기반 선진화, 해양생태

계 거버넌스 체계화 등 5대 주요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12개의 중점추

진과제를 통해 생태계보전과 이용이 조화로운 인천 앞바다를 만드는 

비전을 제시하고 있다.

해양수산부의 해양생태축 관리계획(2019~2023)과 연계해 서해안 연안

습지보전축에 포함되는 인천연안지역에 탄소흡수형 자연해안선을 복

원해 해안선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킬 계획이다. 

또한, 연안에서 보전가치가 높은 해양보호생물 서식지 및 해양경관자

원 등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는 한편, 해양보호생물 점박이물범 보호 

및 인식 증진, 외래해양생물 실태파악 및 관리, 해양생태계자원을 활

용한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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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상배 시 도서지원과장은 “해양생태도시 인천의 장점을 살려 해양

생물의 보전·관리는 물론 연안생태계가 제공하는 해양생태계 서비스

가 적극 활용되도록 이번 실천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, 해양

생태계의 가치와 중요성을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지켜나가는데 최

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< 참고 > 인천시 제1차 해양생태계 보전·관리 실천계획(요약)

※ 관련 사진은 10시 이후 인천시 홈페이지 ‘보도자료’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


